시121:05 Note


◆Cross check : 사2504, 시127:01


사2504. 이는 무서운 자들의 휘몰아침이 성벽에 부딪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, 당신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힘이,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힘이,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, 뜨거운 열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왔음이라,

시127:01. 여호와께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면, 그것을 짓는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느니라(아말:수고하다,심하고 지겹게 일하다,노고하다), 여호와께서 성(城)을 지키는(솨마르:둘레에 가시로 울타리 치다, 지키다,사수하다,보호하다,시중들다,주의를 기울이다,세심히 보다,보존하다,주시하다,망보다,파수꾼) 것이 아니면, 파수꾼이 단지 헛되이 깨어있느니라. 

